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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서 수변공원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지원을 

받아 하천이나 호수에 만들어진다. 대다수의 수변공원은 가족

이 쉴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며 수생식물 관찰장이나 환경 관련 

박물관이 설치된 곳도 있다. 일부 낚시를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

대다수의 수변공원에서는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. 그 이유는 수

변공원 조성에 적용되는 하천법의 정책에 낚시가 국민이 즐기

는 주요 레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 하천법에 친수 정책을 

지원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중 낚시가 들어 

있는 것이다. 하천법은 하천과 호수, 그리고 수자원을 모두 포

괄하고 있는 법령으로서 환경보전과 레저까지 그 적용 범위가 

광범위하다. 

수변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낚시를 포함해 안전하

게 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. 잉어, 붕어, 무지개송어 등이 

방류되어 있으며 배스가 서식하고 있는 곳도 많다. 관리 규정은 

수변공원마다 조금씩 다르며 많은 물고기가 방류되고 있는 곳

은 유료낚시터로 운영되기도 한다. 하지만 보통 수변공원 안의 

물고기는 무료로 낚을 수 있다. 단, 공원에 따라 물고기를 가져

가지 못하게 하거나 릴낚시가 금지되기도 한다. 수변공원 중엔 

돈을 받고 보트를 대여해주기도 하는데 물놀이만 할 수 있는 레

저보트와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보트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.  

일본의 수변공원은 국민이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

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쓰

레기를 버리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생기면 낚시가 금

지되기도 한다.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낚시단체와 

낚시기업은 서로 협력해서 쓰레기 청소와 물고기 방류 사업을 

꾸준히 벌이고 있다.

레저보트용 슬로프 확충 시급하다
3 외국의 사례

일본

일본 & 미국, 낚시를 공원 친수레저로 육성

수변공원 조성 하천법에 낚시를 국민레저로 포함
니시야마 슈사쿠 西山 修作  마루큐 해외영업부

이  슈 수변공원 낚시금지 확산

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미드호. 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해 낚시, 수상

바이트 등을 즐길 수 있다.

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요시이강. 주차장과 잔디가 조성된 강변에 

낚시인이 앉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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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
입장료 받는 유료시설로 운영, 가족이 함께 보트낚시 즐겨
레이몬드 탁 Raymond Tak LA·OBS 프리미어 FLW 해설위원

미국의 수변공원 운영은 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으

로서 대부분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. 수변공원은 지역 

주민의 휴식을 위한 위락시설로서 공원 안에는 바비큐장, 어린

이 놀이터, 수영장, 모래사장, 자전거도로, 조깅 코스 등이 조성

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규모의 동네 수변공원이 아니라면 대부

분 보트를 탈 수 있는 계류장이 들어서있다.   

입장료는 공원마다 다르다. 사람이나 차량이 기준이 되기도 하

고 보트낚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보트가 기준이 되기도 한

다. 공원 내 바비큐장 같은 부대시설들은 모두 이용료를 따로 

받고 있다.  

대다수 수변공원은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. 그곳이 상수원이

라도 최종 식수 공급지만 아니라면 낚시를 할 수 있다. 미국에

선 낚시를 하려면 라이선스를 사야 하는데, 수변공원에서 낚시

를 할 때도 낚시면허를 구입해야 한다. 주마다 낚시면허가 있으

며 다른 주에서 낚시를 할 때는 그 주에서 발행하는 낚시면허를 

구입해야 한다. 낚시면허 비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에 

15~20달러이고 1일 낚시면허는 3~18달러이다. 이렇게 주마다 

낚시면허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상어종이 다르기 때문이다. 

알래스카주의 연어 같이 귀한 물고기는 낚시면허가 더 비싸다. 

캘리포니아, 애리조나가 있는 서부 지역은 인공호수가 많으며 

배스, 잉어, 송어, 메기 등이 주 대상어종이고 뉴욕, 보스턴이 있

는 동부 지역은 어자원이 워낙 다양해서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

다. 

수변공원에선 낚시대상어의 길이와 마릿수 제한이 있다. 어떤 

곳은 낚은 고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 오직 캐치앤

릴리즈만 할 수 있다. 낚시 장르의 제약도 있어서 생미끼낚시는 

허용하지 않고 루어와 플라이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. 

수변공원에서 관리 규정을 어겼다가 단속이 되면 벌금을 물게 

된다. 특히 잡지 말아야 할 어종을 잡거나 기준 체장 이하의 물

고기를 낚아 가져갈 경우 낚시면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벌금을 

물게 되는데 대략 200달러부터 시작된다.  

호수의 규모가 클 경우 보트낚시를 많이 즐기는데 보트를 빌려

주거나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공원 내에 있다. 미국에서 

보트낚시는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

다. 녹조가 낄 때 보트가 이리저리 돌면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

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 공원을 관리하는 주에서는 일부

러 보트낚시를 장려한다.  

수변공원에선 가족이 함께 낚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. 

공원 방문객들은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대하며 혹시 고기를 잡

으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한다.  

독일에서는 저수지나 호수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. 이 

점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여건인 것 같다. 굳이 공원으로 지정될 정도

의 제한적인 장소를 예로 들자면 호수와 강이 자연보호 구역 안에 있

는 경우다. 그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

규칙이 적용된다.

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어종별로 보호 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해당 지

역의 물고기가 보호 기간에 해당한다면 낚으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

물고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또 도심 인근 

저수지나 호수라 해도 낚시인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시설

을 마련해주지는 않는다. 다만 낚시허가증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

람들만 낚시할 수 있다.   

독일의 저수지나 호수공원은 낚시인과 일반인들이 모두 방문하지만 

일반 방문객들이 낚시인들로부터 불편을 겪는 사례는 없다. 낚시 자

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동물보호론자들

일 뿐이다. 그들은 낚시뿐 아니라 사냥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

대부분 방문객들은 낚시인을 반갑게 대하며 흥미로운 대화가 이루어

질 때가 많다.

독일은 수변공원 지정 드물어
낚시허가증 있으면 자연보호구역 안에서도 낚시

얀 윌렌브루크 독일 Ockert 대표·JS컴퍼니 독일 파트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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